
스, 물감 등), 두꺼운 도화지, OHP필름, 양면테이프, 가위, 칼

만드는 방법

① 우드락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가운데를 TV처럼 사각형

으로 오려낸 우드락을 위에 붙인다. 

② 도화지를 길게 연결해서 배경그림을 그리고, 우드락 사이에 끼운다.

③ 두꺼운 도화지에 동방박사 그림을 그려서 우드락에 오려 붙인다. 

④ OHP필름을 길게 잘라 끝에는 별을 만들어 붙인 후 우드락 왼쪽 모서리에 접착

한다. 

⑤ 배경그림을 말아가면서 이야기를 들려 준다. (동방박사 그림은 고정돼 있지만 배경

그림이 움직이면 동방박사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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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하느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착한 일

을 많이 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 주세요. 

한 주 동안 즐겁게 잘 보냈어요? 겨울방학을 해서 참 좋지요? 우리 친구들은 이번

방학 때 무엇을 하며 보낼 계획인가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방학에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아요. 특히 멀리 살아 평소에

는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찾아갈 때는 정말 신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동방박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오늘 선생님이 해

주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화 들려 주기
준비물 : 같은 크기의 우드락 2장, 배경그림 그릴 도화지, 채색도구(색연필, 크레파

∙준비물 : 예화 자료, 별 접을 종이(정사각형 모양으로 2장씩), 금색 또는 은색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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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멈추자 그들의 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멈춘 곳 가까

이에 이르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별 아래에 있는 것은 낡은 마구간이었기 때문

입니다. 

“저 마구간에 계시다니!”

“얼른 들어가 보세나.”

동방박사들은 조심스럽게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준비한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고 정리할 수

있게 한다.)

-동방박사 세 사람의 여행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무작정 별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동방박사들이 자신감에 차서 갈 수 있

었던 이유는 뭘까요? 

-태어나실 왕을 만나러 가는 동방박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모두 선생님이 들려 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군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

어나신 날이에요. 우리는 흔히 선물을 받기 때문에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해요. 하

지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야기를 듣는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가 받을 선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러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

게 맞이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네요. 

지금부터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인도했던 큰 별을 만들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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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화 내용>

밤하늘의 별들을 자세히 관찰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별이 뭐지?”

“저렇게 크고 밝은 별은 처음 보는 걸!”

“아마도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나실 것이 분명해.”

큰 별을 본 박사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가서 왕께 경배를 합시다.”

“그래. 어서 서둘러 가자고!”

동방박사들은 이제 곧 태어날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가만히 집에 있

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의 여행

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나서기는 했지만 어디 계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

지?”그때 하늘의 큰 별이 움직였습니다. 

“어? 저 별이 움직이고 있어.”

“어디어디? 이야~ 정말 그러네!”

“그럼, 우리 저 별을 따라가 보세! 그러면 만날 수 있을 걸세.”

동방박사 세 사람은 낙타를 재촉해서 부지런히 큰 별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하는 설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은 즐겁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던 큰 별이 멈추어 섰습니다.

“저쪽에서 별이 멈췄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군.”

“그럼 바로 저곳에 우리의 왕께서 계신단 말이지? 서둘러 가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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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별 만들기
준비물 : 별 접을 종이(정사각형 모양으로 2장씩), 금색 또는 은색 줄

여러분이 만든 별을 높이 들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별이 교리실에 가득하니까 우

리 교리실이 갑자기 환해진 것 같아요. 오늘 만든 큰 별을 집에 걸어 두고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잘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곧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착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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